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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로분주했던 

벽녘에는찬바람이솔솔불고있습니다. 한여름 복음안에서 쉽과은혜를누리던 

분들도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자신을 복음의 빛(요 1:9) 
우로 살며야 합니다. 집중 호우와 무더위를 핑계 삼아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회 

복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끼왔느니라”때 4:17)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잊고지내지 않았습니까? ‘마무든지 나를따라오려거든자기를부인하고자기 십 

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φ} 16:24)라는 말씀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서 보냈던 지난 여름은 아니었습니까? 이런 모습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다 

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지금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설립 53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발자취를 되짚어 

볼 때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만을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와 전통， 건물 등 겉A로 볼 

때 내세울 것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결국 썩어 없어질 땅의 것이기 때문입니 

다(빌 3:8-10). 우리는 더욱 십자가를 붙들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합니다. 

현재 우리는 매주 금요집회를 중심으로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크리스 

마스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은 거룩한 밤 에 

나신예수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꺼룩한성’을소망하고있습니다.우리의참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성탄절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0월에는 올해의 마지막 청지기 훈련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풍성 

생명의복옴 

한훈련이 되도록지금부터 기도로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터 5부 예배 시에 있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심령에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또한 찬양 예배 시 있을 특별한양을 통해서 지난 

53년간 죄인들의 교회에 십자가의 은총을 베푸신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에 동참하 

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공 예배와 집회， 모임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새벽기도회에 나와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 

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고후 13 :쇠. 

월요시|벽기도회 

위임목사님의요한복음강해 

9월 4일 월요일부터 월요 새벽기도회 

시간에 위임목사님의 요한복음강해가다 

시 시작됩니다.4시 45분부터 찬양이 시 

작되오니 전교인은 예배 시작 15분 전까 

지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쩌16차 성찬식이 1 부부터 5 
부예배시에있융니다. 

* 2 . 3부 뼈배는 가혹 연합 

01배로 드뭘니다. (영아 • 유 

아 • 유지 • 고퉁부는 자제 여|배) 

* 교회셜립 기냄 혹뭘찬양이 
찬양예배 시에 있흩니다. 

정활도1~1 않는 교효I (계 1:8~11) 
서머나 교회는 인간 또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야 

말로 가난한 교회이다. 환난이 그들을 고달프게 하였고， 

궁핍함은 그들의 배를 허기지게 하였다(계 2:9a). 그러 

나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부요한 교회였다. 왜냐하、 

면 그들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그것 

을 아시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처음 

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 세상 모 

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진리의 주께서 평가하셨 

기 때문이다(겨12:8). 오히려 참된 부요함을 모르는 지들 

이야말로 가장 가난한 자들이 아닌가!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예수 믿고 당하게 되는 환난 

과 궁핍을 죄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우리의 오해를 여지 

없이 무너뜨리게 하신다. 오히려 고난은 당연한 일이라고 밀L하고 있다. 그것은 주께 

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며(요 16:33), 우리는 

그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주께서 이 세상의 고난을 직접 

당하셨는데， 어떻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고난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인가! 

서머나 교회를 핍박한 것은 정작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들의 훼방이었다(계 2:9b). 

예수와 사도들을 죽였고， 교회를 핍박하며， 복음으로 인하여 영혼이 소생한 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그들의 실상은 마귀에게 종 노릇하는 

자단의 회’ 였으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에 빠뜨리는 지들이었다(계 2:10려. 그 

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그것은 주님께서 환난을 모변하게 해 주겠다고 말 

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장차 고단과 환난을 받게 될 것이 

라고 말씀하셨다(계 2:10b).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7}? 주님께서 성도의 고통을 모 

르시는가? 아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다! 그 이유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 

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팀후 3:12). 한 걸음 더 나。f가면 

우리가 주께 고백했던 헌신의 기도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계 2:1Oc). 그래서 환난 

은 충성스러움을 증명하는 시험 문제이다. 절대로 저주가 아니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축복이다(계 2:1Od).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환난과 핍박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정화시키고 순결하 

게 만들었으며，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본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해왔다(히 

11:13). 그래서 불 같은 시련은 예수를 진실로 사럭캔}는 순결한 신부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자신을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여기게 만들었다. 그 까닭에 그들은 세상을 향 

해 한 번도 생명을 구차하게 구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핍박을 받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느니， 차라리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나으린라! “지난 80여 년 

간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 대한 충성을 멈 

출 수 있단 말입니까!" 불보다 뜨거운 고백을 토하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지나 천국 

에 이른 서머나 교회의 교부 폴리갑， 사자의 밥이 되어 묻힐 땅조차 필요 없었던 이그 

나시우스， 그리고 이 땅에 피를 흘려 복음의 싹을 퇴웠던 예수의 신부들! 그들이야말 

로세상에 정복되지 않는교회이다! 

(김성관위임목Á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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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때r r빼 

THE LORD IS MY STRENGTH ., SONG 6 SALVATION 

“The LORD is my strength and song, And He has become my salvation; This is my God, 
and 1 will praise Him; M)’ father 's God, and 1 will extol Him. 

(Exodus 15:2) 

G~이d is so이om떠1념an마y th뼈1 
the V떠a히메11써le야y얘S ’ Morning Star, Word of Life , and Good Shepherd . 

Sometimes, He is their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ternal God 

and King of Peace. Especially in today’s chapter, all the Israelites and 

Moses witness the many miracles of God, and that He really delivered 

them from Egypt. Over here, they finally realize who God is and give a 

strong profession , “ The Lord is my strength and song, and He has 

become my salvation" (Ex. 15:2) 

Is the Lord your strength? There are many conflicts in the Christian 

life that involve pain arid suffering because of the way of thé cross. If 

you are a real believer, a true Christian , you cannot deny that all 

believers must journey down the narrow path. Unfortunately, many of 

today’s churches preach the opposite message., which says that when 

you become a Christian life is easy andcarefree. Paul prayed that God 

would grant the Ephesians, “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löry, to be 

strengthened with power through His Spirit in the inner man" (Eph 

3:16). It is not about outside earthly, material possessions that others 

can see, but an inside richness . As believers fight in the battles of 

Christiariity, their inner selves are empowered through the glory of 

God. His power makes endurance and perseverance possible during 

hard times . 1 John 4:4 says, “ You are from God, little children , and . 

have overcome them ; because greater is He who is in you than he 

who is in the world ." Believers have to be in Jesus Christ because it is 

through His power that they become strong. He strengthens the inner 

self of bel ievers, so that they can experience the joy and happiness of 

the Lord. Pa비 advises believers, " Suffer hardship with me, as a good 

soldier of Christ Jesus"(2 Tim. 2:3). Soldiers understand that hard 

times and difficult battles lie ahead . Paul encourages believers, "Fight 

the gooO fight of faith ; take hold of the eternal life to which you were 

called , and you made the good confession in the presence of many 

witnesses" (1 끼m . 6:12). If you take hold of temporary life, instead of 

eternal life, your strength will fai l. Habakkuk testified, "The Lord God is 

my strength, and He has made my feet like hinds' feet, and makes me 

walk on my high places"(Hab. 3:19). Wherever your feet must travel , 

the Lord God will lead you. Isaiah 40:31 says, "Yet those who wait for 

the Lord will gain new strength; they will mount up with wings like 

eagles, they will run and not get tired , they will walk and n 

written in the Book of Acts , truly witnessed the Lord as their song 

Peter was scared before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but afterwards, 

he and one hundred and twenty people began singing and praising the 

Lord . They started proclaiming the gospel , and “ praising God and 

having favor with all the people"(Acts 2:47) . When the lame man 

heard the name of Jesus, "With a leap he stood upright and began to 

walk; and he entered the temple with them, walking and leaping and 

praising God"(Acts 3:8) . After Peter and John told their companions 

about their persecution experience in front of their rulers and elders 

.and scribes, thei.r companions “ lifted their voices to God with one 

accord and said, '0 Lord, it is You who made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the sea, and all that is in them ’ "(Acts 4:24). Following a severe 

beating and imprisonment for healing a demon-possessed girl , Paul 

and Silas “ were praying and singing hymns of praise to God" (Acts 

‘ 16:25). If you become a Christian, you cannot shut your mouth . The 

song of the Lord keeps pouring out. Ephesians 5:18&19 say, "And do 

not get drunk with wine, for that is dissipation, but be filled with the 

Spirit, speaking to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and making melody withyour heart to the Lord ." David 

sang of God, “ He put a new song in my mouth, a song of praise to our 

God; many will see and fear and will trust in the Lord" (Ps . 40:3) . 

Lastly, Colossians 3: 16 tells us, "Let the word of Christ richly dwell 

within you, with all wisdom teaching and admonishing one another 

with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w ith thankfulness 

in your hearts to God." , 

Is the Lord your salvation? Colossians 1 :13&14say, "For He rescued 

us from the domain of darkness, and transferred us to thè ,kingdom of 

His beloved Son, in whom we have redemption , the forgiveness of 

sins." God's grace is free . Salv.ation comes through redemption . 

Redemption means you are born-again . Peter writes,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according to His great 

mercy has caused us to be born again to a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to obtain an inheritance 

which is imperishable and undefiled and will not fade away, reservE;) d 

in heaven for you, who are protected by the power of God through 

faith for a salvation ready to be revealed in the last time"(1 Pet. 1 ’ 3-5) 

Can you believe it? 

My dear friend , David sang to the Lord, "The Lord is my rock and my 

fortress and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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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마음 주얼 셜교l 

여 I효와는 u의 밸 노펙l 그리 고 구훌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벼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기 15:2) 

하나님은믿는지에게 있어 수많은의미로다가오십니다. 때때로주님은골짜기 

의 백합화요， 새벽 별이시며， 생명의 말씀애， 선한목자가 되십니다. 때때로 주님 

은 기묘자요， 모λh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며 명강의 왕이 되십니 

다. 특별히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모세는오늘본문출애굽기 1생에서 하나님이 베 

푸신수많은기적과하나님께서 참으로그들을애굽에서 구원하셨음을증언합니다. 

마침내 그들은하나님께서 어떠한분이신기를깨닫게 되면서 확신에 찬고백을합 

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출 15:잉. 

주님은나의힘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의 길이기에 아픔과 

고통이 따르며 많은 고앤 있습니다. 참 신자 즉 진정한 그싹도인이라면， 모든 

신자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한다는사실을부인할수 없습니다. 그러나불행하게 

도오늘날많은교회들은그리스도인이 되면 인생이 술술풀리고근심 걱정이 사라 

진디는 설교를 합니다. 비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띠라그의 성령으로말미암아너희 속사람을능력으로강건하게 하 

옵시며"(엠 3:}I이. 비울이 간구한 것은 세상적인 곁 사람이나 물질적인 소유가 풍성 

해지는것이 아니라속사렴이 풍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신자들이 기독교리는전 

쟁터에서싸울때그들의속시람은하나님의영광을통해서능력을덧입게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우리는고난의 시간을인내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4 
은말합니다. ‘자녀들아너희는하나님께속하였고또저희를이기었나니 이는너희 

안에 계신 이가세싱에 있는이보다크심이라 신자들은예수그리스도안에 거해 

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만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님은신자들의 속시람을강건케 하십니다. 그로 인해 신자들은주님이 주시는 기쁨 

、 과행복을경험하게됩니다.비울은신지들에게권면합니다. ‘네가그리스도예수의 

좋은군사로나와함께 고난을받을찌니"(팀후 2:3). 군시들은그들앞에 힘겨운시 

간과어려운전쟁이 놓여 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신자들을격려합니다. 

‘믿음의 선한씨움을씨우라 영생을취하라이를위하여 네가부르심을 입었고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팀전 6:12). 만약 영원한 생명 대신 시한부 

적인 인생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무력해질 것입니다. 하펀1국 선지지는 증거합니 

다. ‘주 여호외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합 3:19). 여러분의 발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 

하실것입니다. 이사야 40:31은말합니다. “오직 여호외를%벤하는자는새힘을얻 

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같을것이요달쁨생하여도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마지막으로 시편 23:4은 말합니다. ‘내가 시망의 

음침한골짜기로다닐쩨라도해를두려워하지 않을것은주께서 나와함께 하심이 

라주의 지팡이와막대기가니를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은나의노래 

주님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십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원밍}이나 불평이 아 

니라기쁨01 가득찬노래와같습니다. 진정한그싹도인탬게는특별한것이 있 

습니다.그것은고난중에서도그들이찬양할수있다는사실입니다!그들스스로의 

힘으로노래하는것이 아니라하나님의 능력으로찬앙파경배가자연스럽게 흘러나 

오는것입니다. 만약 이런 영흔의 노래를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아직 믿음이 연약하 

갱생판목사 

다는증거입니다.이것은마치우리의폐가건강하지않을때옹폼이조화를이루지 

못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초대 교회는 찬송을통해 

서 주님을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 

러나 성령 강림 후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은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들은복음을선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찬미하며 또온백성에게 칭송을” 받았 

습니대행 2:4'η. 앉은뱅이였던사람은예수의 이름을들었을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함께 성전으로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찬미”했습니 

대행 3:잉. 베드로와요한이관원과장로와서기관들앞에서자신들이받은핍빅에 

대해 전한 후， 동료들은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그기운데만유를지은이시요”라고찬양했습니대행 4:없).점하는귀신들 

린 여종을고친 후 심하게 맞고감왜 갇혔을 때， 비울과 실라는 ‘기도하고하나님 

을 찬미”했습니디{행 16:2밍.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입술을 다물고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찬미하는노래가흘러나올 것입니다. 에베소 

서 5:18， 19은말합니다. ‘솔취하지 말라이는방탕한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받 

으라시와찬미와신령한노래들로서로회팝하며 너희의 마음으로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 디윗은 이처럼 하나님을찬양했습니다. ‘재 노래 곧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사람이 보고두려워하여 여호외를 의지하리로다”씨 l 

40:3). ur;z1막으로 골로새서 3:11엠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싹도의 말씀01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찬미와신령한노래 

를부르며 마옴에 감사함으로하나님을찬양하고" 

주님온나의구원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십니까?골로새서 1:13.14은말씀합니다. “좌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그의 사랑의 이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구속 곧 죄 사힘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은총은 값없이 주어집니다. 구원은 

구속을통해 이루어집니다. 구속은곧여러분이 거듭난것을의미합니다. 베드로는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아버지하나님이그많으신긍 

흘대로예수그리스도의죽은자기운데서부활하심으로말미임아우리를거듭나게 

하사산 소%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렵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히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 

비하신구원을얻기위하여믿음으로말미암아하나님의능력으로보호히심을입었 

나니"(벨전 1:3-잉. 이것을 믿습니까? 

사랑하는성도 여러분， 디윗은하나님을향해 노래했습니다. ‘껴호외논나의 반석 

이시요나의 요새시요니를건지시는자시요나의 하나님이시요나의 피할바위시 

요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익에서 구원하셨도다”엠하 22:2,3). 다윗이 이처럼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은그의 바위， 요 

새， 구원자， 방패， 구원의 뿔， 피난처，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참으로그리스도인다운삶을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안에는주님이 주시는힘이 있 

습니까?주님을향한노래가흘러나오고 있습니까?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십니 

까? 진실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에 힘을 주실 것이며 

주님의 노래가여러분을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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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흑의 여민톨 l 항로 뭘렴 

•• 톨페κl톨흩길l흩l헤톨훌. 

마리아의 찬송 (누가복음 1:46-56)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 

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에 그들을 찾아작l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시며， “여인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셨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루어진다. 이 구속의 역사는 주님의 탄생 이전부터 예언되 

었고， 시공간 안에서 실재적으로 이루어졌다. 구약에서 이 

λ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주님은 기와， 모사， 영존 

하시는 하나님， 명강의 왕， 전능하신 왕이다. 예언된 이름 

이 담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인간들은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소망 

을 갖게 된다. 원래 이 세상을살아가는 인간들은 영원한목적과의미를 찾을수 없 

었다. 오직 죽음의 그늘만이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인간들은 영 

원한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된다. 이 구속의 역사는 신화적이고 신비적인 역사가 아니 

다. 아주 실재적인사실이다. 바로한여인을통해서 일어난일이다. 

비천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 놀라운 역λ까 일어났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마 

리아를 찾아주신다{녹 1:3이. 마치 이 장면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 

님의 음성과 비슷하다. 이런 일은 우리의 지 · 정 · 의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다. 또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기독교가 은총의 종교임을 깨닫게 된다. 세상적 

인 형통으로 인한 은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 

시는 은총의 역사이다. 계속해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전한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녹 1:31). 그리고 이어서 천사는 다윗의 왕 

가에 영원하리라는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녹 1:32.33). 마리아가 처음 들은 이 

말씀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 이 말씀이 

야말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메시지이다. 

‘정령이 네게 임하시고 ... 하나님의 아들이라"(녹 1:35).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성령이 임할 때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구속의 

삽~자 복옴으로 푸장된 

충현의 젊은이， 청련 2부 

김연근 (장로， 칭년 2부장) 

청년 2부는 만 40세까지의 걸흔한 세대와 35세에서 만 40세까지의 미흔인 회원들 

로 구성되어 있고， 젊은 부모와 자여가 함께 참여하는 등 다양한 계층별 팀과 조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역동성 있는 젊은이답게 십자가 복음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세웠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모든 예배와 집회 시작 15분 전 입 

실， 성경 1독， 1인 1명 전도， 단기선교 동참， 교구모임 참석입니다. 이제는 많은 회원 

들이 이 일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 

가기를 원하는 청년 2부는 한 마음이 되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약 4 :8). 

청년 2부는 주일 오전 10:20에 제2교육관에서 교사와 팀 · 조장이 모여 〈충현의 만 
나〉를 미리 상고하며 객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원들을 가략기 전에 먼 
저 자기를 부인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자 영적인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오늘 하 

루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죠에 되도록 죠다하며 각 조에 맡겨진 조원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합니다. 주일 3부 예배를 마친 후에 모든 회원들이 다시 모여 주님 

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조별 성경공부를 통해 그날 들은 말 

씀을 놓고 실제 삶을 나누는 소중한 시죠띨 가지고 있습니다. 조별 성경공부를마친 

후 이어 교구모임이 시작됩니다. 또한 주일마다 신입 회원 등록과 신입팀에서 양육 

역사는 시작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구속주이대녹 1:3η.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마리아는 찬송한다. 

마리아는 구주로 인하여 기뻐한다(녹 1:4η. 특별히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보았 

다{녹 1:48). 마리아가 자신의 비천함을 보았듯이 은총의 자녀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 
신의 비천함과 죄인 됨을 깨닫는다. 다말 라합 룻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 

나님은 비천한 자를 사랑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신다. 입신한 마리아를 본 엘리사뱃도 

찬송했다(녹 1:42,43). 특히 엘리사뱃은 “주님”을 강조하고 었다. 그는 유일한，구원 

자이신 주님을 보았던 것이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엘리사뱃도 구원을 주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찬송하였다. 

마리아는 구주의 신성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 

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녹 1:49).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한다. 구체적으로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의 팔로교만한자를흩으시고 권세 있는자를 내리치시며 결국비천한자를높이 

신다고 말씀하신다(녹 1:50-53). 주님은 친히 성육신하셔서 머리 둘 곳조차 없이 복 

음을 전해l다가십2까에서 죽기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뭇에 순종하셨다. 따라서 이 

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은총의 주님을 찬송하는 자는 세상의 좋은 것들이 아니라 말 

구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 

마리아는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기뻐한다. “그종이스라엘을도우사긍훌히 여 

기시고 기억하시되" (녹 1:5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셨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해1리로다 하니라’(녹 1:55). 창세기 12징에서는 아브라햄l게 약속하신 열 

방을향한축복이 비천한마리아의 찬송을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현재 여러분의 찬 

송 제목은 그리스도입니까?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약속의 성취 

자이십니다”라고 찬송히는 은총의 자녀가 되길 바란다. 

(김성관 위임목사) 

받은 회원들이 등반하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은총으로 충만한 정년 2부의 팀 · 조ε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잘 갑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사 제도를 폐지하고 임무를 팀 · 조장에게 맡겼을 때 
에는 몹시 불안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불안은 말끔히 사라지고 팀장， 조장을 

비롯하여 모든 조원들이 십자가 요k거l서 하나되고 있습니다. 팀 · 조장들은 맡겨진 조 
원들의 가정을 심빌띨 통하여 돌아보며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작성하는 주중 보고서를 통하여 회원들의 영적인 상태가 점 

검되며， 이것은 교역자탬게 보고되어 한 영혼도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복음의 열정을 가진 청년 2부의 회원 중 80여 명은 4개의 선교 팀과 각 소속 교구 

로 나뉘어져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도를 위해서는 각 팀별로 지역을 정 

하여 교회주변 전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구모임의 참석을 적극적으 

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별 백부장을 두어 교구모임에 참여를 적극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방향과 자신이 속한 교구를 더욱 사랑하고 품기 위해서입니다. 금 

요 집회 후 전체 기도회와 수요 1부 예배 후 가정주부들로 구성된 회원들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많아 넘어지기 쉬운 연령인 청년 2부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은총 

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복음을 깨닫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은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오직 십 

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된 충현의 젊은 청년 2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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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훌발n받 선교팀 l 
기 간 텀 팀장 

9월 4일(월) - 9월 12일(화) 1교구 8지역 김용조 

9월 4일(월) - 9월 1 3일(수) 4교구 4지역 | 박원화 

9월 5일(화) - 9월 14일(목) 10교구 3지역 | 김영록 

9월 6일(수) - 9월 13일(수) 14교구 5지역 | 공석생 

9월 6일(수) - 9월 14일(목) I 7교구 4지역 | 장길남 

9월 6일(수) - 9월 1 4일(목) I 8교구 3지역 | 김해길 

9월 6일(수) - 9월 14일(목) I 17교구 3지역 | 이호일 

9월 7일(목) - 9월 15일(금) I 장년2부 1 팀 | 권 철 

주납께)..1 준바하산 전교 

선교를 떠 나기 한 달 전쯤， 친정 어머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 

니다. 열흘이 지나도 스무 날이 지나도 어머님의 병은 차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의 믿 

음으로는 도저히 선교를 갈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제가 못 가게 되면 인원이 부족하여 

팀이 해체될 수밖에 없는 상홀에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때 진짜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사흘 전에 어머니께서 의 

식을 회복하게 되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돌아 

보며 그간 불안해 했던 저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역 

사 앞에서 진실로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전하게 해 주심에 감사했으며， 어 

떤 귀한 영흔들을 만나게 해 주실지 기대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영흔들을 만나게 해 주시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어린이 사역을 통하여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어린 생명들의 눈E넬이 생각납니다. 복음에 대해 너무나 진지했던 어린 생명들과 함께 

찬양을 드렸고， “우리 예수님이 진짜이시다”라며 구주 예수님께 영접기도를 시켰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영흔들을 향한 신실한 주님의 사료띨 깊이 깨 

달을수있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전해진 그 지역에 주님께서 피 값으로 사신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 

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날까지 저희를 그곳에 보내신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은 

그 영흔들의 믿음이 시뱃7r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 

지 아니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연재사역중민선교팀 

팀장 기 간 팀 

8월 28일(월) - 9월 5일(화) I 권사회 | 김영숙 

윤선주(집사， 9교구) 8월 30일(수) - 9월 8일(금) I 1교구 7지역 | 전삼진 

8월 30일(수) - 9월 8일(금) I 1 3교구 7지억 | S텅복 

“우리는 씨를 뿌리러 온 갯ð/나 

주납께서 열매 맺게 하소서” 

* 선교 가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선교는 정 
말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란 거다. 나는 전 

하고 주님께서 믿게 하신다는 배짱이 생겼 

다. 내가 전한 것은 정말 보잘것없지만 주님 

께서 그 나라 사료띨을 사랑해1니까 믿게 머
 -
하
 

고
 

빅다솜 

l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 

주님께서 예비하신 한 영흔 

전할 때의 그 뜨거움을 잊을 

수 없다. 비록 한 영흔이지만 주님께서 그렇 

게 기뻐하신다면 다음에도 또 가겠다. 이진향 

}역 첫날， 우리를 외면하는 그들의 반응에 

. 그 날 저녁 경건회 때 “우리는 씨 

실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곧 나 

는회개하였다. 염예은 

@전도지를 한 장 한 장 전해 줄 때마다 혹시 
버리진 않을까 염려를 많이 하였지 

사람들과 아이들이 있어서 

전숙련 

이번 선교를 통해서 나는 무한한 은혜를 받 

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였다. 변해연 

* 나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주님을 믿고 있 
는데 그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이것뿐묘L이 아니 

라 많은 회개를 하였다. 이 넓은 땅에 너무 

나도 많은 영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다영 
、

*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 바라볼 때 우리의 사역은 주님의 기쁨이 

되었다. 오다현 

*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 
에서도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한 가족을 만 

났다. 의사소통은 잘 안 되었지만 주님을 믿 

는 그 마음만은 통하였다. 니에게 큰 은혜가 

되었고 그 가족을 만난 후 정말 많은 회개 

를하었다. 이나현 

* 언어가 미숙하여 소통이 잘 되진 않았지만 
끝까지 우리의 말을 들어 주는 사람들을 만 

나고 우리가 가지고 간 전도지에 관심을 보 

이며 믿겠다고 하는 사료딸을 보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 역 

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이승훈 

* 두 번째 선교라서 자만하고 있었다. 전도를 
하려 하니 상대방이 내 말을 못 알아들었다. 

속으로 ‘주님 왜 저를 안 도와 주시는 겁니 

까?’ 라고 기도를 했다. 기도 속에서 내가 교 

만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님만 믿고 겸 

손하게 하자’ 라는 생각으로 임하니까 선교 

가잘되었다. 장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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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흥과 나눔 

(D 2006년 9월 3일 

은혜로I 순종활때주)./는 

32개월 된 쌍둥이와 씨름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던 제가 처음 마리아 전 

도회ε배 임명받았을 때 무척이나 당황하였습니다. 과연 내가 이 귀한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이 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너에게 그렇게 큰 

은혜을 주었는데 저는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지수， 지유가 어떤 아이였던가? 결혼 8여 년 묘때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눈물 속에 태어난 기적과도 같은 아이 아니였던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건만 

정작 이 아이들 때문에 주님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건 정말 안 되지. 그래 순 

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던가 순종하자!’ 이렇게 시작한 것이 벌써 107H 
월이 지났다. 

우리 17교구가 교회와 거리가 멀다는 것， 엄마의 연령에 비해 아이들이 무척 

어리다는 것 등 이런 점에서 보면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았 

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지혜를 주셨고， 저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계획대로 

감당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 

이 우리 17교구 마리아 전도회원 모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었고， 모임이 기다 

려지는 전도회가 되었습니다. 가끔 교회 행사로 월례회가 좀 늦추어지면 ‘왜 연락 

이 안 오지?’ 하며 궁금해 하는 회원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럴 때면 그저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 뭐 그리 대단한 것 있겠는가? 하나님이 만드셨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거 

듭난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오늘도 저의 

입술에는 감사의 효땅이 흘러넘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 

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주님 ! 저희가 이 세상 살면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내 본 

분 힘써 다 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아멘. 

유기영(집사， 17교구) 

샤캐오*~랜! 

삭개오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다. 키 

는 작았지만 누구보다 권력이 높았고， 많은 사람 

들의 비표덜 받았지만 세리 중의 우두머리였다. 또한 

그는 부자였다. 누구나 그를 부러워했다. 지금도 세상의 

많은 부모들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는가! 돈과 

권력이 많아야 인생이 즐거워진다고…. 나 또한 그 말을 

믿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다. 또 언제나 웃으며 전도에 힘쓰고 있 

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정도면 ... ’하는 마음도 있었다. 가끔은 손해 보는 듯한 

느낌도들었다. 

하지만 삭개오를 더 깊이 생각하며 깨달은 뒤， 나의 이런 생ζ틸이 달라졌다. 

삭개오를 생각하면 좀 무모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 세상의 성공이 주는 혜택 

이 얼마나 많은가!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 모두 다 할 수 있 

는데도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기쁨이 없었다. 왜 그랬을까? 또 왜 그렇게 예수님 

을 만나고 싶어하며 뽕나무까지 올라갔을까? 그는 바로， 주님의 평요떨 느낄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 

다 ‘주께서 날 봐 주시길. 내게도 그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시 

길 1 ... ’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만나 주셨다. 

삭개오의 대담함과 자신감이， 아니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정이 부럽기만 하다. 

예수님을 위해 세상적인 모든 걸 던져 버린 그 열정. 예수님을 위해 자존심과 명 

예를 버리고 뽕나무로 올라간 그 열정 .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로 

갔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길 기도한다 나도 삭개오처럼 앞뒤를 재지 않는 

믿음을 가질 것이다. 나도 삭개돼럼 나의 키의 두 배를 뛰어넘는 예수님에 대한 

강한 사랑을 가질 것이다. 나도 삭개오처럼 내 환경과 조건을 생각지 않고 불펑하 

지 않고 핑계치 않고 더욱 예수님을 전할 것이다. 나도 삭개오처럼 주님께 다가가 

기를기도하겠다. 오지예(중등 2부) 

변 종겠습니다. 앙싱윤 ( 웅등 J부) 

Q 저의 교획가 S3 년이 되는 것을 추님께 감사밥 

니다. 추님의 반석 위에 바로 서는 교외가 되 

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추시고 앙상 복음 안 

기도밥니다 

음이 쑥쑥 자라고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하냐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 살아가는 주세요. OH 되게 종연교회 

여영인(조등부 j 

지 

내고 싶어요. 종연 

교외 , 사랑해! 

교외랑 신하거| 

박추영 r 유아부 j 

Q 

되기를 교회가 이느 
M. '-

어
 

째
 

어| 말씀이 앙상 종만안 교회가 되기를 Q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씨야으 시 . ̂  2 口복음의 Q 

종연교회가 되길 

깅에스뎌 r 고등부 j 

Q 하냐님의 신리 등대가 되는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 (용껑와， 대악부 

승주은 r 중등 l부) 

Q 저의 중연교외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십자가 

사랑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 갑사밥니다 주 추세요. 해 어린 이가 되 게 

Q 예수님만 따라가며 십자가 길의 풍요암을 깨닫 

게 하시는 은혀|에 갑사밥니다 십자가 복음만 

을 선하는 교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케 해 주 

심 또안 감사밥니다. 온탁하고 죄뿐인 세상에 

추님의 십자가 사랑만을 선하는 중연교외의 설 

립을 축하밥니다 . 사랑밥니다 . 

님 오실 그 날까지 십자가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해 주세요. 죄용연 r 웅등 2부) 

잉4- ~1 (-fl-지부) 

Q 종연교외를 어렬 적부터 다니면서 즐거운 주억 

도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게 해 준 

궈안 교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교인들이 선도 많이 해서 십자 

념리 증거되는 퀴안 교외가 되었으 

Q 우리 교외 생일이예요. 예수님도 많이 많이 죽 

잔송도 부르고 말씀도 들어요 

예수님 저는요. 악교에 가서 우리 반 ， 짝꽁에 

케 예수님 믿으랴고 말알래요 . 01의태(유년부 j 

하OH 추세요. 

운지원 r 장던 l부/ 

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밍고 선하게 해 주셔서 

녀무녀무 감사드려요. 비록 우리는 어리지만 

하나님 의 말씀을 안 믿는 신구들에게 선따하는 

퀴안 믿음의 

가 사랑이 Q 먼저 교외를 세워 추신 예수님께 감사애요.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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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싫 교회 합방 체39대 창효 피랙차 

정결한 복음와 도구로 깨어Xl7fl iIf~죠Aff 

“이 은얘/는 곧 나로 이BFgl을 위ðf여 그리스도 얘/쑤으/，#꾼이 

되어 하나암으l 복응의 ~11시장 직무를 아께 6μf’r홈 15:16). 오작 

잉자7f51/ 은종으로 복음으/，#꾼이 ~/끼 $/애 훈련받고 있I슨 피택 

gt료는I틀을 gfh}습니다. 

띠택 g(료딛들의 훈런 지도 g냄l은 ? 
자신이 조!민임을 깨닫는 일입니다. 즉 회개입니다. 또안 자기| 

부민과 자끼 십자까를 지며 에수닝을 따르는 일문이 되도록 '1도 

하며 지도하고 있습니다. 미택되신 분들이 이 모든 일에 잘 순종 

하고 있습니다 (전홍렇 gf로j 

OJ저/부터 예쑤삼음 gI었는7f? 

초등악교 시절에는 여름 성경악교와 딛은 맹사 때에만 교호!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주닝의 은혀1를 크게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 

에 목사닝메! 심방까지 요정했을 정도였습니다. (정장4 만'~~^') 

모태 신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임했던 신앙 교육은 제까 여1수 

닝을 진실로만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암복잉 e}쑤잡새 

그 때는 듣기만 m였고 ， 본객적으로 교외를 다니기 시작안 때 

는 정소년 시절이었습니다. 절저안 유교 집안이어서 저음에는 에 

수닝응 믿끼가 매우 엠틀었지만 지금은 온 가족이 에수님을 믿는 

까정이 되었습니다. (O/~씩 만수잡씨 

저효!는 독실안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닝은 우리 온 

까족이 에수닝을 임을 수 있도록 ðf셨습니다. (오운도 e}수:;"/\f) 

어릴 적에 제까 사는 마음에서 복응을 전하던 영국 선교사를 

통때서 여1수님에 대애 틀었고 ， 그 때부터 교효|를 다녔습니다 저 

음에는 집만의 반대가 있었지만 주님의 은쩨로 다닐 수 있었습니 

다. 스무 살이 되어서야 에수넘을 진실로 나의 구주로 고백아며 

믿었습니다. (gnf.~ ~f수징새 

믿지 않는 집e때1서 태어나서 어럴 때에는 교효|를 다니지 않았 

습니다. 갤혼을 전후로 교외에 q't11 시작아면서 여|수닝을 믿었 

습니다. (밑E씨l e}수~/\f) 

여~~딛을 gI으며 킹험였던 특헐한 깐증이나쩨험은? 

저는 교도뻐! 설 [[H마다 까장 먼저 아논 01야끼까 있습니다. 그 

E댐 평헬애 총훌 짧행 

민으 “내까 지그 교디에 서 민느 겐으 너의틀를 전도하끼! 위때서 
r、 '0 -L " ML)、 ' 22

이다 주님은 저에게 악생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조|고의 'I~I를 주섰습니다. (，암복잉 안~~J..f) 

저의 동생이 ‘근무력증’이라는 불치병 진단응 받았을 [[H였습니 

다. 조|고의 벙원을 잦아다니며 지료하려고 했지만 결국 치료마지 

못했습니다. 그 [대 주닝은 저에'11'1도아라고 ðf섰고 ， 온 가족이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ðt였더니 병이 지유되는 놀라운 은혀!를 받 

았습니다. '1도가 힘입니다. (정~f수 e}수징/\f) 

10년 전 쯤에 사도 요한저럼 꿈 속에서 한상을 본 적이 있습니 

다. 그 때 마l각 주넘으 매우 극 소으로 저른 불드시며 이도아제다 
L L ' UL ’ 는 』 … 

고 ðf셨습니다 그 당시 저를 잡으셨던 손븐 분영 에수님의 손이 

었습니다. (믿태끽 ef수잡새 

m택자 교육을 통째서 받는 은얘l는? 

나름대로 그 동만의 신앙 정염을 통한 교만이 있었는데 교육을 

통해서 이껏이 완전l'l l 깨졌승니다. 더욱 검슨l'l l 말씀을 잦'11 도|었 

고 말씀이 주는 잠은여를 누리고 있습니다. (gnl수 e샤잡씨 

단순ðl 성실안 신앙 생W01 아닌 ， 구원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음 믿 

는 주님의 임문이 되어야 힘을 깨닫고 있습니다. (믿태삭 ~f~:;"/\f) 

제 e뻐| 있던 모든 더러분 껏들을 끄집어 낼 수 있었습니다 더 

욱 자'1를 부민하고 자끼 십X마를 질 수역1뻐| 없음을 깨달았습니 

다. (암복:1 ~f~~/\f) 

앓 활탤루약! (뻗햄l 빠l야 lI-2맨푸) 
매주 금요일마다 “거룩한 성”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은 그야말로 황홀하고 감격 

스러우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의 시간입니다. 젊은 날에 어느 교회 수요예배를 참석하였던 기 

억이 떠오릅니다 서울 중심 한가운데 있던 그 교회는 직장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타교인들도 참석하는데， 

온 성도들이 30분 정도 찬OJ=-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감격은 여기가 천국 같 

은데 이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왜 이 기쁘고 영광된 자리에 나의 사랑하는 기족과 형제 자매는 없는 

7꺼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 때 영흔의 귀중함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하게 되었습 

니다. 지금 내가 온 가족과 함께 금요 찬양집회，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음은 너무도 귀하고 기뽑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옹 교회의 성도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같은 기쁨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시 

간 그저 감격과기쁨충만한은혜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빛으로쏟아지는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지는 이 세상 나라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영원히 왕의 왕으로 

다스림을 받는 이 나라가 바로 천국이 아닌가! 이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천국 

이 영원히 우리의 나라가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왕 되신 이 나라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참석하길 

원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충현의 금요 찬양집회에 온 성도가 참석하여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자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부자가 그 지옥의 고통을 자기 형제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 나사로를 보내기를 부탁하는 그 절 

박함을 느끼며 천국을 바라보지만 갈 수 없는 그 고통을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이 갖지 않게 우리늘 이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 끝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삽자가의 복음 

을 전하는 일문이 되길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벤. 
죄난희(집사， 8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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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안 교육이 아닌， 복응을 온전이 깨달을 수 있는 교육의 시 

만이 저를 새로문 주닝의 임문으로 만들이 까심음 느낌니다. 저의 

고백은 오직 ‘강사볕입니다. (정g}수 ef수즙I/\f) 

장돈l 복음으/，#꾼으로의 소w은 ? 

우선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되밀 원합니다. 그래서 주닝이 우 

리 교외에 주신 5대 목표에 순종아는 십자까를 전하는 만 암의 밀 

알이 되끼를 '1도합니다. (O/~섹 E}쑤잡/\f) 

오직 복음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끼도아는 일문이 되어서 앙 

상 영적으로 깨어 있'1를 소망합니다. (오운도 만수~/\f)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똑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자신의 전부를 내이드리고 운종아는 ̂t였습니다. 저도 오직 

주닝의 말씀에만 절대 순종ðt11를 원합니다. (믿태센 깐수:;'//\f) 

절대로 교만마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복응을 전하는 

임문이기를 소망합니다. 매운깐 진심으로 외개하며 자기를 부민 

하는 십자까의 임문이 되'1를 원합니다 (암복잉 e}쑤잡새 

저의 뜻과 계획대로 ðf는 종이 아니라 오직 주닝꺼!서 쓰시끼에 

합당한 일문 ， 성령의 민도하심에 순종ðf는 일문이 되밀 원합니 

다. (장장수 ~f~~/\f) 

무엇응 어떻게 해야 겠다는 생각보다는 제 자신이 조|민임을 더 

욱 갚이 깨닫고 주닝의 부르심에만 전적으로 운종마밀 원합니다. 

십X꺼f 잎뻐| 온전ðl 서 있을 때에 성도의 본이 될! 꺼라 믿습니다. 

(앙11쑤 gf수Zl사) 

저139대 장로로 피택되신 여섯 분이 섭χt' t를 전하는 일문으로 

서 훈련음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닝음 사랑아고 말씀에 운종 

ðf는 분들이 피택되어서 매우 든든앙니다. 미택 장로닝틀을 위어 

서 꼭 '1도때 주십시오 . (전홍렬 g}로) 

7f.흥 유다는 꽤나 똑똑하고 ，A.f리 분뿔이 Ii{.론 저17\，엠습니다. 

그러나그는 장7\11자슨 OfL/었습니다. 그 이.g슨 만E빵니다. 장 

회1H7f 없었고， 자71 부el과 자71 십자7f.흘 지려고 ðf7\1 pd었f?1 

때문 lfjLI다. 그런데' 01맨에 피택도l~/ 분들이꺼/ 소g때 있I슨 T은 

이플이 한렁맡이 자신이 조lelg을 고백아며 자11흘 부민하고 자 

71 양l자7f.를 마음에 과이 훔고 있다는 /\f길!lfj LI다. 이 분틀이 멍 

g탤l gl적l음 받11까지 아니 11/속뻐서 오직 주맘l 븐증으료 풍잉­

한 십자7fQ/ '#꾼이 ~l도록 우리는 71도째OfW니다. 
(편집실 ) 

\/새 · 가·족 · 을·왼-영 · 입· 니 · 다 φ 

번호 성명 쿄구 소속부서 인도자 

2240 이대순 6 청년2부 이진규(6) 

2241 펀영화 장년1부 박태순(3) 

2242 한라우라 19 외선부 리류드밀라( 1 9) 

2243 홍영옥 11 장년3부 

2244 이건재 14 장년 1부 김성수(1 6) 

2245 황영애 5 청년2부 김경숙(1 ) 

2246 김지훈 19 -"lξ=5-닙「 최보규(19) 

2247 이 한 청년2부 강호숙( 1 ) 

2248 이은경 청년2부 강호숙(1) 

2249 한기영 청년2부 이부성(1) 

2250 한윤수 5 정년2부 

2251 이정화 5 정년2부 

2252 한상범 5 걷 I;EI5끼Q극!:! 

2253 김태진 19 칭년1부 

2254 최아랍 19 대학부 이미선(3) 

2255 승미영 19 정년1부 김소연(9) 

* 충현교회의 한 가쪽이 되:JI흘 원하서는 분은 
본탕203호 새가주 용혹을l로 오1.1거 바랍니다. 짧 



제905호 *2! 흥현 

교획쇼석 

fD 2006년 9월 3일 

앓휠 충흰 
-뎌j 위임목사님의사역을성령께서통치하심으 

로 십자가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흥l여 주시 

고， 영육간의 깅컨함을주소서. 

a 충현의 모든 청지기들이 진심으로 회개하 
며 자신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드려 복음을 

전하게하소서. 

rID2CXXi년도단기선교와모든선교훈련이 하 

나님의 돗 71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빙관자 

가없게하소서. 

댁 1 . 1 . 1 전요}매월둘째주수요일에실시 

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이 주꺼낼돌0]올수있도록은혀}를주소서. 

딩 모든위원회에 속한기관들이 오직 예수그 

리스도를깨달아믿음안에서살게하소서. 

딩 모든새가족들이 복음의 실제이신 예수 그 

리스도를깨달아믿음안에서 살게 하소서. 

0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1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 

영되게하소서. 

a 교회에 속한 재댄유지 · 동산 · 복지}을 십 
자가의 은혜로 관리할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1-o 71도의 
2006년 하반기 교육운련원 교육 안내 

수요성경공부 

교육 기간 :9월 13일(쉬"'11월 29일(쉬， 총 12쥐! 강의 시간 : 매 수요일 오후 3:00"'4:30, 저년 8:30"'10:'00 
강의 내용 : 오후반 / 시가세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웹 307.회， 서신서(신액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육관 때7호) 

저녁빈 / 예언서(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런도 (제1교육관 307.회 

강의 시간 : 매 주일 오후 3:00"'4:30 (제1교육관 301회 교육 기간 : 9월 10일(쥐"'11월 26일(쥐， 총 12점! 

친양대원 앙성부 교육 기간 :9월 10일(쥐"'11월 26일(쥐， 총 12쥔! 

교육 기간 :9월 13일(쉬"'11월 1일(수)， 총 양간 

교사양성부 

모임 

1 정기당회 
일시 ’ 6일(수)， 2부 예배 후 
ε암:당회실 

2 안수집사회 뀔 연합월례회 
일시 ‘ 4일(월)，새벽기도회 후 
εh소. 갈릴리훌 

3 권사회 1 ，2지회 월례회 
일시 ‘ 6일(수)， 1부 예배 후 
E암; 갈릴리흘 

강의 시간 : 매 주일 오후 3:00"'4:30 (베다니홀) 

강의 시간 . 매 수요일 오후 1:30얘’30 (제1교육관 407.호) 

교빼 관한문의외 신정은교육권# 쩌으로 뼈1A/.2. 교핵에 신정서1}1 1f까/되어 있습니다 

·진옆’원회언신예배 

문 의 , 영상팀 이장기(# 224) 자격 ， 만 19세이상남 여교인 • 음영실 카메라봉사자모집 

열세 

1 김미례 타교 집사 (박성남 집사의 모 
친， 임채봉 집사의 장모， 13교구 역곡 
구역) / 2fJ일별세，?!)일장례 

2.01승우안수집사 (강영희 집사의 남편， 
이태헌 성도 · 이정은 성도의 부친， 12 
교구 갈현구역)127일 별세，?!)일 장 
려l 

3. 최지선 권사 (황영일 사직 장로의 모 
친， 이천애 사직 권사의 시모， 4교구 
무지개구역)/2B일별세， 30일장례 

4 고척석 집사 (고길순 집사의 부친， 은 
희천 집사의 장인， 4교구 잠원1구역)/ 
?!)일별세 ， 31일장례 

9월 6일(수) 수요 2부 예배 시 

전도대원훈련 

@전도사끄|정원 

• 접수 및 문의 ‘ 시무국 행정과 (n 552-않00# 때4) 

결혼 

1 정용근군(정복수 집사， 최애영 집사의 
아들， 대구성북교회)과 최은실 앙(최 
원길 집사， 안순복 집사의 딸， 4.교구) / 
9일(토) 14:00 전자회관 웨딩흘 7충 에 
메랄드홀 

2. 김호경 군(최애경 씨의 아들)과 이소 
정 양이웅일 성도， 김은자 집사의 딸， 
4교구)/9일(토) 16:00 서초통 예전 웨 
디호 
。 E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4(월) I 5(화) I 6(수) 

설교자/기도자 | 김성관/최지윤 | 정현민/정재모 1 류병희/조증광 
9(토 I 10(주일) 

이종대/전은희 j 안창덕/김정자 
7(목) I 8(금) 

이경준/김철환 | 여국근/강진택 

예배 담당 안내 (9/6-9/10) 

날짜 예배 설 교 사회 기도 차~ ζ이~ 

9/6 수요 I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라 (벤전 1:13-23) 김성관 목사 안치원 이규숙 오랫동안 고대하던 (호산나 찬양대) 

9/6 수요 II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마 6:9-10) 이경준목사 고광환 τQ.)，낙 n나l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설로암 찬양대) 

9/8 금요집회 김성관목사 윤수일 6교구/ 첼로이화영 

9/10 주일 I 여호와는 나의 힘， 노래， 그리고 구원 (출 15:2) 여국근 목사 황진섭 이종석 〈예배전찬양〉 

9/10 주일 II 여호와는 나의 힘， 노래， 그리고 구원 (출 15:2) 김익환 목사 임현덕 이창호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외 /플룻 노댐(임n꽤오케스트라) 

9/10 주일 m 여호와는 나의 힘， 노래， 그리고 구원 (출 15:2) 김성관 목사 류병희 이형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외 / 남성 중창(할렐루야찬양대 솔리스츠) 

9/10 주일 N 여호와는 나의 힘， 노래， 그리고 구원 (출 15:2) 김성관 목사 김준희 황의만 이 기쁜소식을외 / 바이올린강혜연，김영숙(아멘오케스트라) 

9/10 주일 V 여호와는 나의 힘， 노래， 그리고 구원 (출 15:2) 임현덕 목사 이경준 김종구 저 요단강 건너편에 외 /소프라노 조혜인(벤엘 찬양대 솔로이스트) 

9/10 주일찬양 이스라엘의 실패와믿음(롬9:25-33) 이재영목사 나광영 이상해 충현장로중창단 / 만도린연주대 /가브리엘찬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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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11교구 

엄현덕 
7교구 

정충신 
16.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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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대 
2교구 

안창덕 
5교구 

김익환 
14교구 

하종철 
18교구 

최성규 
12교구 

윤수일 
9교구 

강명구 
외선부 

l 우|임목사 

이 훈 
빼H위원징 

차신득 
얘기족~육부징 

전홍렬 
신교위원장 

김환기 
제3교육위원징 

김구형 
4교구장 

정태두 
전도위원 

검영달 
2교구징 

정청길 
건축위원징 

이달옥 
새빡똥부징 

정선현 
17교구징 

임창식 
입D뉴앨친g때징 

김형곤 
유년부징 

송두섭 
쩨정위원 

김규석 
중등2부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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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무장로 

김의철 김은호 
기획위원 교구위원징 

남선우 김종구 
충현기도원김 

김광남 이종석 
재정위원장 기획위원장 

이정우 김단용 
진도위원 딩회부서기 

원웅철 이형수 
12교구징 진도위원장 

최윤덕 이계인 
선교위원 실로입친g때징 

박홍규 권명옥 
감사위원징 봉^~원징 

이실호 최지융 
기도원관리부장 시설영선부징 

신상수 고제숭 
14교구장 6교램 

장철환 김숭곤 
1 1교구장 빡부징 

안석현 김연근 
3교:랭 지 2교육위원장 

김은철 진학래 
째정위원 18.교구장 

장숭규 전은배 
소년부징 중등1부징 

최차용 신선길 
빼위원 5교구정 

신광철 
S밴3부징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 
배는 스리랑카어1 중국어， 몽골어 ， 러시아어， 힌디어1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0" clock Worship Service, ar때 SM 때kan ， 

Chinese, Mongolian, Russian ,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0' clock 
Wαs에pSen끼ce. 

• 동서울노회 쩌170회 정기노회에각종 고시신정서를제출하기 원하시는 분은 다음과같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i랍니다. 

·저흩 A람 

@목사고시 정웬강도사뢰 목사 고새| 응시하고;:f 하는 엠) 

@ 강도Áf 인üj 및 과| 정원 

@ 목사 후보생 고시 정웬총신대학 신학과 및 신학H학원 입시 지원재 

@ 신학 계속 추천 정웬짚대학 및 총신신대원 재학생 
• 제출 마감 : 2006년 9월 14일(목)까지 

차량 

오전 10α〕본당 앞출발 

금요집회후본당앞출발 

기도원안내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m 오전 11: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W 오후 1:00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3:00 

보」 다 u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찬앙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본당 
금요집회 저녁7:30 본당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보」 다 u 

이옥주 
5교구 

최문실 
7교구 

류진희 
대학부 

이복순B 
3교구 

· 찬양감독 강엄구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 전임독창자 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희 
· 선교사송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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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식 
11교구 

김정연 
2교구 

김정희 
15교구 

강영미 
9교구 

이혜숙 
정년1부 

· 여전도사 

윤인숙 한영준 
10교구 소밍부 

김말자 안태순 
6교구 1 8.교구 

전윤희 김정자 
16교구 17교구 

한성임 임태주 
정년2부 4교구 

강호숙 전영희 
1교구 고등부 

구분 시 간 장 ~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랄리흘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 OO(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성인) 

탁아부 (쥐 오선 8:30-오후 410 
교육관 110호 

(금) 저녁 6:30-저녁 9 애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흘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벤 흘 

구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선교관 1층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j: τr:Ta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τ;IfEr 이2 .!J!.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동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퉁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l 부 (토) 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